
제약6사, 리베이트 과징금 110억원
공정위, 식사 접대에 강연료 편법 지급 … 외국 5사에 CJ제일제당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4일 식사 접대와 강연료 지급 등 여러 가지 우회적 수단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국

적 제약기업 5사와 국내 제약기업 1사에 과징금 110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과징금은 한국얀센 25억5700만원, 한국노바티스 23억5300만원,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23억900만원, 바이엘

코리아 16억290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15억1200만원, CJ제일제당 6억55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제약기업은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자사의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

원과 의사들에게 모두 53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유형별 리베이트 규모는 식사 접대와 회식비 지원이 3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일부는 의사 외에 간호사와

병원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판촉을 위해 접대했다.

또 강연료·자문료 방식으로 108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관련 주제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가 아닌 자사 의약품

판촉에 영향력 있는 의사를 위촉해 강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해외 학술대회와 국내학회 등에 44억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했고, 시판 후 4-6년이 지나 시행의무가

없어도 시판 후 조사 명목으로 19억원을 지원했다.

공정위 김준하 제조업감시과장은 “6사가 직접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대신 강연료, 시판 후 조사 등

합법을 가장해 교묘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세계 굴지의 다국적 제약기업들도 국내 제약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그대로 따라 음성적으로 리

베이트를 제공해 왔음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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